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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nalyzes the experiences of private occupational health professionals in implementing 
government support projects for small-scale workplaces in the occupational health sector. 

Methods: Using a sequential explanatory mixed-methods design, the research combined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methods to explore project implementation challenges. The survey revealed that professionals 
negatively evaluated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es, despite recognizing potential benefits for occupational 
health in workplaces. In-depth interviews uncovered that small-scale business owners' limited awareness of 
chemical hazards and risk management significantly hinder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Results: Key findings highlight systemic issues within occupational safety regulations, including insufficient risk 
management approaches and punishment-centered law enforcement. While professionals experienced 
significant challenges, they remained confident in their ability to improve occupational health in workplaces and 
raise awareness of emplo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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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The study points out the need to enhance small-scale business owners' chemical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and understanding of workplace safety through strategic improvements in the design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s and regulatory frameworks.

Key words: small-scale business, government support programs, chemical risk management

I. 서    론

산업재해의 69.4%(산재 사망자의 61.6%, 질병 재해

의 52.9%)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MoEL, 2024). 이는 산업재해 예방에서 소규모 사

업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

⋅재정적 자원의 부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1990년대 이후 꾸

준히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기관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을 평가한 연구들을 보면, 대

행기관 및 대행사업장에 대한 방문조사와 설문을 통해 

저가 수수료에 의한 대행 업무 부실화의 대안으로 고용

노동부 감독 강화를 요청하거나(Kim, 2011), 5인 미만

의 초소규모 사업장 면접조사를 통해 정부 기술재정사

업의 체감도와 효과를 파악하여, 시급한 개선과제로 사

업주와 근로자의 의식 변화, 안전보건교육 강화와 지속

적인 사업 홍보를 주장하기도 하였다(Lee, 2015). 또한 

민간위탁 사업기관 대상 설문을 통해 저가 수수료, 계

약기간, 보고서의 복잡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

주의 안전보건 관심도 향상, 지도요원의 교육, 공단 담

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다(Lee & Jung, 

2017). 그리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을 인정하는 만큼 관리할 수 있어 사업주의 인식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Kim et al., 2015)는 

연구도 있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수가 너무 많아 

정부 프로그램의 수용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재자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Hasle & Limborg, 2006; 

Olsen et al., 2010; EU-OSHA, 2018). 그러나 정부

지원사업의 실행자로서 역할을 해온 민간위탁사업 활동

가들이 직접 경험한 정부지원사업의 효능감이나 개선점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서비스 전

달자인 산업보건 활동가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현

재 정부지원사업의 모습을 파악하고, 소규모 사업장 정

부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 제안들

을 도출하는 것이다.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서비스 전

달자들의 경험은 정부지원사업 운영 방식 개선에 유용

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제도(산업안전

보건법 및 그 집행체계)와 의무 주체(사업주), 의무 이

행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민간 산업보건 전문가)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 연구로, 설

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목적은 소

규모 사업장의 경험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을 

정리하는 것이며, 보다 입체적인 정리를 위하여 사전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질문을 추출하였다. 또한, 객관

식 질문 사이에 주관식 질문을 넣어 객관식 답의 이유

를 설명하게 하고, 전반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희망자

에 한해 사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후 인터뷰

에서는 양적 설문에서 나온 경향성을 포괄적으로 질문

하였다. 이는 양적 연구의 설문 과정에서 문제와 상황

을 이해하고 취급하기 쉽게 단순화시킨 가정과 전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양적 자료는 보건분야 소규모 사업장 정부

지원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민간 산업보건 전문가를 대

상으로 2021년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수집되었으며, 

사후 심층 인터뷰는 양적 설문에서 희망한 사람을 대상

으로 9월 중순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

층 인터뷰는 녹색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을 받았다. 

2. 연구대상
소규모 사업장 정부지원사업 중 사업장 방문으로 이

루어지는 산업보건 민간위탁 기술지원사업과 건강디딤

돌(주로 작업환경측정)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산업

보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민간위

탁 기술지원은 산업보건에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 형식의 기술지원을 말한다. 설문 대상자는 산업보

건 전문가 관련 기관에 메일을 통해 모집하였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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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Total 95 100

Gender
Male 45 47.37
Female 50 52.63

Specialization

Industrial hygiene 44 46.32
Environmental health 8 8.42
Nursing 25 26.32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 2.11
Other 16 16.84

Type of license/
certification

Industrial hygiene management engineer 59 62.11
Nurse 25 26.32
Industrial hygiene management industrial engineer 14 14.74
Doctor 2 2.11
Industrial hygiene professional engineer 8 8.42
Ergonomics engineer 5 5.26
Industrial health consultant 4 5.26
Other 14 14.74

Location of affiliated 
organization

Seoul 8 8.42
Incheon 12 12.63
Gyeonggi 34 35.79
Chungcheong 12 12.63
Gyeongsang 18 18.95
Jeolla 9 9.47
Other 2 2.1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적 또는 직종에 응답자가 없는 경우는 추가 독려하였

다. 설문은 총 55문항으로 응답 소요 예측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설문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문조사 답

례로 소액의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약속하고, 최종 참

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 링크를 발송하여 응답하

도록 하였다. 응답자는 최종 95명이었다.

1)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설문조사 참여자 모두 산업보건 분야 정부지원사업 

수행에 한 가지 이상의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64명

은 민간위탁 기술지원사업 수행 경험이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자격증 종류를 살펴보면, 산업위생관리기사가 

59명, 간호사가 25명,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가 14명, 

산업위생기술사가 8명, 인간공학기사가 5명, 산업보건

지도사가 4명, 의사가 2명 순이었고, 기타 자격증을 가

진 자도 14명이었다. 산업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 중 

건강디딤돌 사업은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한 산업위생가

가 주요하게 응답하였고, 민간위탁 기술지원 보건분야

는 산업간호사가 주요하게 참여하여, 산업위생관련 자

격자와 간호사의 비중이 높았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경상, 인천/충청, 전라, 서울의 순서로, 제조업 위주의 

비율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응답자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2) 사후 그룹 심층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후 심층 인터뷰는 설문 문항 중 설문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 개진 의사를 묻고, 그에 응답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추가 심층 인터뷰 참

여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19명이었으나, 최종적

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은 9명이었다(Table 2). 심

층 인터뷰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방식을 준용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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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interview participants
Number Occupation

1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2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3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4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5 Health management
6 Association
7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8 Safety management
9 Health management

정해진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두 그

룹으로 나눠 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여 각 그룹당 2시

간 내외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 

그룹은 민간위탁 기술지원에 참여한 전문가들로서 보건

관리 위탁기관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다른 그

룹은 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나누어 진행하

였다.

3. 연구방법 
1) 설문조사

설문내용의 구체성을 위하여 사전 인터뷰와 문헌검토

를 통해 설문 문항을 다섯 분야로 구분하였다. 다섯 분

야의 소제목은 ①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의 현재 

모습과 개선의견(11문항), ②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

진단 제도에 대한 의견(6문항), ③ 소규모 사업장과 산

업보건 서비스와의 관계 형성(6문항), ④ 서비스 제공자 

및 정부의 역할과 필요 역량(16문항), ⑤ 소규모 사업장 

정부지원사업 경험(16문항)이었다. 분야 ①과 ②는 유

해요인(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정부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객관식 질문의 응답 방식은 분야에 따라 복수 또는 단

일 선택, 리커트 척도의 형식 등을 취하였다. 객관식 질

문은 필수 응답 질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주관식 문항을 두어 선택하여 추가 의견을 남

길 수 있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분량상의 제약으로, 전체 55개 문항 

중 핵심적인 32개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를 요약하여 제

시하였다. 핵심 문항과 문항별 응답 형식은 Table S1

과 같다. 본 연구의 설문 문항들은 실태조사의 성격이 

강하며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

므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지 않았다.

2)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에서 그룹 인터뷰를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

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설문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도출한 ① 소규모 사업장 정부지원사업 수

행상 어려움과 원인, ②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 방

향의 두 주제에 대해 포괄적 질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정부지원 사업자가 

경험한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고, 그들의 경험

이 가지는 구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였거

나, 연구진이 판단하기에 특징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

을 묶어 결과로 제시하였다. 인터뷰 자료 분석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진 않았으나, 전사한 파일을 

연구진이 반복적으로 읽고 개방 코딩 및 범주화 작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연구진이 상호 검토함으로써 신

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4. 연구 윤리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는 녹색병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1253-20210730-HR-001-02),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해 다음 절차를 준수하였다. 먼

저 연구 시작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예상 소요시간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서면 연구 참여 

동의서를 통해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혔더라도 중간에 참여 중단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 

보고 과정에서 참여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

히 주의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설문 분석 결과 
1)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의 현재 모습과 개선의견

주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Table S2와 같

다.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는 어려우며(93.7%), 

어려운 이유로는 사업주의 무관심(77.9%)이 주요하였

다. 복수 응답으로 진행된 화학물질 관련 서비스 질문

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확보 및 관리(91.6%), 유해위험

성 분류(86.3%)를 비중있게 답하였다. 소규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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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세 가지

는 사업주의 의지(89.5%), 법적규제(70.5%), 고용노동

부 감독(49.5%)이었다.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68.4%) 

포함 응답자 모두(100%)가 긍정(이하, 긍정 응답은 ‘매

우 그렇다’, ‘그렇다’의 합을 의미함)의 답을 하였다. 소

규모 사업장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지원 프로그램의 별

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긍정(97.9%)하였다. 이 

세션의 마지막 질문으로 “만약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면, 정부는 어

떤 내용들을 포함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주관식 선택 

질문에는 98%(93명)가 답하였다. 응답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 쉽고 간편한 위험

성 평가 프로그램, 정부의 지원 확대, 대체 물질 안내 

및 개발, 화학물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질안전보

건자료 제공 및 확보, 화학물질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

업 내용이 필요하다 등이었다.

2)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에 대한 의견
건강디딤돌 사업의 대상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

진단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Table S3)에 대해서, 

노동자 건강보호효과는 63.1%가 긍정의 답을 한 반면,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개선효과는 36.9%가 긍정의 대답

(‘매우 그렇다’ 9.5%, ‘그런 편이다’ 27.4%)을, 31.6%

가 부정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6.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3%)을 하였고, ‘보통이다’(30.5%)와 ‘모르

겠다’(1.1%)로 응답하였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

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32.6%(‘매우 그렇

다’ 3.2%, ‘그런 편이다’ 29.5%)였으며, 부정 응답이 

32.7%(‘전혀 그렇지 않다’ 5.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7.4%)였으며, 나머지는 ‘보통이다’(30.5%)와 ‘모르겠

다’(4.2%)로 응답하였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안내 및 설명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부정 응답이 50.6%(‘전혀 그렇지 않다’ 

9.5%, ‘그렇지 않은 편이다’ 41.1%), 긍정 응답 24.3% 

(‘매우 그렇다’ 3.2%, ‘그런 편이다’ 21.1%)를 보여주었

으며, 나머지는 ‘보통이다’(24.2%)와 ‘모르겠다’(1.1%)

로 응답하였다. 현재의 산업보건제도(작업환경측정, 특

수건강진단, 위험성평가 등)가 사업주의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지에 대

한 질문에 긍정 응답이 37.9%(‘매우 그렇다’ 7.4%, ‘그

런 편이다’ 30.5%), 부정 응답이 32.6%(‘전혀 그렇지 

않다’ 4.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4%), ‘보통이다’

가 29.5%를 차지하였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주관식 답변

(79.0%가 응답)에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

도에 대한 소통과 홍보, 즉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

로 한 결과 및 의미 공유와 제도의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작업환경

측정 방법에 대한 개선(전문가 판단에 따른 측정 대상 

선정, 측정주기 조정 가능)과 사후 관리 시간을 포함한 

수가 지원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3) 소규모 사업장과 산업보건 서비스와의 관계 형성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

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위탁자와 대면 접촉 및 대화 기

반의 신뢰형성이 중요함이 지적되고 있다(EU-OSHA, 

2017). 이와 관련하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민간 산

업보건활동가가 경험한 소규모 사업장과의 관계 형성에 

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Table S4). “현재 방문하는 사

업장의 노동자가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느낀 불편함 

등을 귀하에게 호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라는 설문

에 61.1%가 부정 응답을, 38.9%가 긍정 응답을 하였

다. 현재 방문하는 사업장에 사업주나 보건담당자와 화

학물질 관리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긍정 응답이 50.5%, 부정 응답이 49.5%

로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비율이었다. 사업주가 화학물

질 취급 작업에 대한 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부정 

응답 37.9%, 긍정 응답 55.8%, ‘모르겠다’가 6.3%였

다. 사업장 담당자가 화학물질 신규 구매나 사용 시 유

해위험성에 대해 질문하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부정 응

답이 46.3%로, 긍정 응답(23.1%)과 ‘보통이다’(30.5%) 

또는 ‘모르겠다’(6.3%) 보다 많았다. 산업보건 서비스 

제공자와 사업장간의 신뢰 관계를 위해 필요한 활동(복

수 응답)으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친밀

도를 높인다’가 48.4%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의 산업

군에 알맞은 산업보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관심을 갖

게 만든다’(42.1%), ‘지적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도

록 친절하게 응대해 주어야 한다’(41.1%)가 주요하였

다. 이와 동일한 내용의 주관식 질문에는 84%가 응답

하였는데, 지속적인 방문, 공감과 경청하는 자세, 실질

적인 도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및 자료 전달이 중요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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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제공자 및 정부의 역할과 필요 역량
사전 인터뷰에서 “소규모 사업장은 외부의 전문가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건강디딤돌 사업 등을 한 

후에 오히려 고용노동부 감독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는 언급이 있었다. 이것은 현재의 법 집행의 방식이 정

부지원사업(예: 건강디딤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고자(Table S5) “그 간 고용

노동부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법 집행(근로 감독)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소규모 사업장에 다가가

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

였다. 그 결과 59.0%가 긍정 응답을 하여 부정 응답

(36.9%) 및 ‘모르겠다’(4.2%) 보다 높았다. 또한 산업보

건 서비스 제공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선별, 노출 위

험성의 평가, 노출 위험성의 관리라는 위험성 평가 3단

계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사업장 방문 시 새로운 화학물질 확인(긍정 응

답 86.3%, 부정 응답 13.7%)과 유해성 확인(긍정 응답 

90.5%, 부정 응답 9.5%)의 긍정 응답률이 높았다. 작

업별 노출 형태 확인은 긍정 응답(긍정 응답 83.1%, 부

정 응답 16.9%)이 높았으며, 추가 위험성 평가의 방법

으로 정성(예: 위험성 평가, 벌크시료 분석 등) 및 정량

적(예: 측정, 바이오 모니터링 등) 평가를 제안하느냐는 

질문에는 52.6%가 긍정 응답을, 47.3%가 부정 응답을 

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사용 현황, 유해

성, 작업별 노출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평가와 관리 

대책을 제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 

77%가 대답하였는데,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제한점으로 

생각하였으며, 사업주의 거부/은폐/무관심, 비용 발생 

등이 주요한 이유라고 답하였다. 산업보건 서비스 상위 

세 가지가 무엇이냐는 설문에는 작업환경측정(87.4%), 

특수건강진단(86.3%),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65.3%)

로 나타났다. 응답자에게 본인의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 

정도가 어떠하냐는 질문에 52.6%가 산업보건 일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산업보건 서비스

를 하는 활동가들의 과반수 이상이 화학물질 관리에 대

한 특화된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소규모 사업장 정부지원사업 경험
소규모 사업장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는 Table S6과 같다. 정부지원사업 만족도에 대한 부정 

응답의 비율을 보면, 지원 사업에의 과정(65.6%), 비용

(70.3%), 인식개선(59.4%), 기관 평가 방법(64.1%), 지

원의 기획 적합성(54.7%), 발전적 개선 여부(54.7%) 항

목들에서 절반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긍정 응답의 비율을 보면 건강보호에 도움(73.4%), 향후 

지원 사업 참여(84.4%), 작업환경 개선 등 보람(67.2%)

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정부지원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

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 사후 심층 인터뷰 결과 
설문을 통해 민간 산업보건 전문가는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주와 초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지

원사업 수행 과정에 전반적으로 불만족함을 확인하였

다. 한편 정부지원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수행

의 어려움과 원인,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포괄적 질문을 통해, 양적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들 주제

에 대한 사후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공통으로 나

온 의견과 특징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분야 소규모 사업장 정부지원사업 수행상 어려움과 
원인

인터뷰 참여자들은 정부지원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 소규모 사업주가 화학물질 유해성 및 

노출 관리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실을 꼽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

로 산업보건분야 정부지원사업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

한 정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인터뷰 참여자들은 재정지원사업

을 통해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한 사업주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측정 결과에 따라 담당 정부 부처의 감독 및 

처벌(벌금)을 받게 되면, 측정기관 실무자와 같은 민간 

산업보건 전문가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주와의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양적 연

구 결과, 연구에 참여한 민간 산업보건 전문가 과반 이

상이 처벌 중심 법 집행이 소규모 사업장과의 관계 형

성을 어렵게 한다고 응답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

다. 특히, 한 연구 참여자는 원래 작업환경측정을 시행

하지 않다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측정을 처음 시행했

는데, 측정 결과 법적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

어서 벌금 등 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주는 다음 측

정부터는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일상적인 작

업장 환경을 조성하는 등 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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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은 대표자, 사업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

래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분들을 대

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든 (...)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들

을 모셔놓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반드시 인식시켜야 한

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연구참여자 4)

“디딤돌 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초

과가 나와, 사업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종종 있

다. (....) 또한 뒤늦게 사업장의 재측정과 수정 보고서 

요구를 거절하자 측정 기관을 다른 곳으로 바꿔 사업장

을 놓친 경험이 있다. (...) 측정을 제대로 하려고 할수록 

사업장에서는 더 외면을 받는 느낌이다.”(연구참여자 3)

“측정을 하는데 다른 업체 같은 경우 측정일에는 설

비를 안 돌리거나 반만 가동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다. 

직업환경측정 결과가 안 좋으면 고용노동부에 보고되고, 

조업 정지 같은 징계가 나올까봐 무서워하는 것이다. 이

렇게 바로 패널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작업환경측정에 

정상적으로 임하는 것이 두렵다.”(연구참여자 2)

2)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 방향
본 연구의 양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정부지원사업의 절차와 이행 과정에는 불만

족하고 있으나, 초기관계 형성 후의 정부지원사업 효과

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것은 민간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정부지원사업 수행 과

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이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결정해 자신들이 보건관리를 진행

하면, 이전보다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사

업장과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

문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소규모 사업주가 보건관리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선 일단 자신들(민간 보건관리 전문가)과 만

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

고, 다른 연구 참여자 역시 소규모 사업장이 보건관리

를 처음 받도록 하는 게 어렵지, 그 후는 자신들이 잘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인식이 전환되려면 첫 번째는 민간 보건관리 전문가

와 만나야 한다.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해야만 이러한 문

제가 해결되는데 이것부터가 잘되지 않는다.”(연구참여

자 5)

“처음에 어떤 관계만 잘 형성이 되면 전문가들을 투

입해서 뒤에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 처음에 한두 번이 힘들지만, 처음 한두 번의 

접근이 굉장히 편하게 잘 되면 그 (다음) 기회도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연구참여자 9)

Ⅳ. 고    찰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법 준수에 대해 회피적 성향

을 띄며, 적어도 단기적으로 관리 미준수가 사업의 경쟁

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랫길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EU-OSHA, 2018). 민간위탁 활

동가가 생각하는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사업주의 의지(89%)라고 답한 

것에 비해, 사업장 대상 조사에서는 법적요구(45.2%), 

직원의 건강 및 안전(37.6%)에 비해 사업주의 의지는 

2.2%에 불과하였다(Park et al., 2021). 안전보건 관련 

사업주의 의지에 대한 활동가와 사업주의 이와 같은 대

조적인 인식 차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즉, 소규모 

사업장 정부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인적⋅재정적 제한성으로 인한 법 준

수 회피적 성향을 감안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주

의 관심과 의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필요성을 인식한 상태에

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

효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보건안전청은 건강유해

물질관리 규정(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COSHH) Regulation)(HSE, 2002) 준수를 위

한 소규모 사업장 안내서(A Brief Guide to COSHH) 

(HSE, 2012)를 별도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이 안내

문 도입부는 사업장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한다. 사업장 건강 유해 물질의 유해

성 파악 방법, 노출 경로와 제어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

명을 통해 노출 위험성의 평가와 노출 제어를 위해 필요

한 실무적 방법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전 조사나 사후 관리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장의 인식, 작업장 개선이나 사후 관리에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이 분야의 응답 방식으로 사용한 리커

트 척도를 해석할 때, 자기기입식 설문에서는 응답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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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즉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Paulhus et al., 1984). 이러한 편

향을 감안할 때 결과의 활용도(환경 개선, 사후 관리), 

소통(노동자에 대한 결과 안내), 인식 개선 기여도(사업

주의 유해위험성 인식)에 대해서 긍정 응답이 24.3%~ 

37.9%에 불과한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설명되는가에 대해서 

50.6%가 부정 응답을 하였고, 화학물질 유해위험에 대

한 인식도 향상에는 37.8%만이 긍정 대답을 했을 뿐이

었다. 화학물질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노출 개선과 

사후 관리라고 할 때, 그것을 추동할 수 있는 인식도 향

상이나 결과 설명의 과정들이 지원사업에서 잘 실행되

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건강디

딤돌 사업에서 재정 비용 지급의 문제와 법과 집행의 

요구에서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건강디딤

돌 사업의 현 수가 체계는 사업장에서 교육을 위한 면

담시간을 할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민

간 위탁 업체에 따르면, 건강디딤돌 사업에서는 예정 

가격 작성 기준(MoEF, 2021)에 따라 산정되어 있는 작

업환경측정 수수료의 기본 관리비를 약 47%만 책정하

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Park et al., 

2022). 또한, 이것은 법과 집행의 한계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보건의 주요 내용은 양

적 설문에서도 나타나듯이, 물질안전보건자료 구비, 작

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라 할 수 있다. 법 준수 

집행도 이러한 제도들의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

한다. 건강디딤돌 사업 역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

진단 건수 자체에 집중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산업보건 수준 향상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자금 

지원의 조직적 딜레마로 나타나는 목표전이(goal 

displacement) 현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Berg & 

Wright, 1981). 목표전이는 원래의 목표나 목적이 아

닌 자금 확보나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게 되는 

현상으로 프로그램의 질이나 효과성을 저하시킬 수 있

다. 건강디딤돌 사업의 효과성 저하와 관련하여서는, 소

규모 사업장 지원 경험이 있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담

당자의 심층 인터뷰에서 살펴볼 수 있다(Park et al., 

2024). 이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사업은 물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의 역할이 주변적으

로 되고 정부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에 대

해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개선의 과정이 부재하여 이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 보건안전청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안내서(HSE, 2012)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화학

물질 관리의 필요성과 과정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친

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관점에서 화학물

질 관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이어, ① 유해성을 파악하고, ② 위험성을 평가하며, ③ 

노출 제어의 위험 관리 3단계에 대해서도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한국의 정부지원사업

에도 도입한다면,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의 유해

위험성을 인식하게 하여, 그에 따른 노출 관리의 방법 

중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을 최대한 선택할 수 있

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 보건안전청은 

소규모 사업장이 건강유해물질관리규정(COSHH)을 지

킬 수 있도록 핵심 내용(COSHH Essentials)을 제공하

고 있으며, 이 내용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군이나 

작업에 따라 맞춤 형태로 제공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

인 권고사항(Direct advice sheets)과 화학물질 노출 

위험성을 정성적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

(COSHH e-tool)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부지원사업의 방법론적 전환과 함께 활동가가 소규모 

사업장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데 활용할 수 있는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기술지원 위탁 사

업과 건강디딤돌 사업(주로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한 민

간 산업보건 활동가의 정부지원사업 경험을 분석하여 

정부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

다.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

로, 사전 인터뷰와 문헌들을 참고하여 양적 설문을 위

한 인터뷰 문항을 만들고, 설문을 통해 나타난 주요 주

제에 대해서는 사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을 구

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종의 혼합 연구 방식을 취하였다. 

양적 연구는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을 통계적 방식으로 

검증하는데 유용하고, 정책 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를 

예측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 수단과 성과와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Kang, 2009). 그러나 정책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고 

취급하기 쉽게 단순화시키려는 수많은 가정과 전제를 

토대로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의

문시 되고, 예상치 못한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해

석,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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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 결과의 적절성이 떨어지고 현실적 활용 가능성

이 작아진다(Oh, 2008a; Oh, 2008b). 혼합 연구는 이

와 같은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 주고, 질적 연구의 

내용을 객관화 하는 데 유용하다(Creswell, 2017). 소

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의 경험

을 통한 문제와 개선의 맥락을 찾는 것은 구체적이고 

섬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혼합 연

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는 소규모 정부지

원사업 참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진행된 연구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지원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한국형 모델을 만들고, 시범 사업을 

통해 세부 적용성을 확인하는 보다 광범위한 실행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정부지원 위탁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산업보

건 활동가의 경험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정부지원사업

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산업보건 분야 정부지원사업 수행 경험

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리와 정부지원

사업의 운영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는 어렵지만 대부

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지원 프로그램에는 전문

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 간편한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정부지원 확대, 대체물질 안내 및 개발, 화학

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확

보,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등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표적인 산업보건 제도인 작업환경측정과 특

수건강진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 중립의 비

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그 결과가 적절하게 안내되

는지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이와 연

관되어 동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의미의 소통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측정 방법에 대한 개선과 

사후 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셋째, 소규모 사업장과 산업보건 서비스와의 관계 형

성에 있어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민간 산업보건 

활동가와의 의견 교환에 대해 노동자 대상으로는 부정 

응답이 높았으며, 사업주나 보건담당자 대상으로는 긍

정과 부정 응답의 비율이 유사했다. 사업주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다소 높았지만 부정 

응답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따른 신뢰 관계 

개선방안으로 지속적인 방문, 공감과 경청하는 자세, 실

질적인 도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및 자료 전달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의 역할에 있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위주

의 감독 방식이 소규모 사업장에의 접근을 어렵게 한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로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단계와 관련하여 화학물질 및 유

해성 확인 활동에 비해 노출 확인 활동의 비율이 낮았

으며 추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제안 여부에는 긍정과 

부정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에 

이러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의 단계를 따라서 진행하

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 부족과 비용 발생, 사업주의 거

부 등이 주요한 이유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산업보건 

서비스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

료 관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학물질 관련 지식은 충

분하지 않다고 확인되어 산업보건 활동가의 과반수 이

상이 화학물질 관리에 특화된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소규모 사업장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는 사업 과정 등 모든 항목에서 절반 이상으로 부정적

인 평가가 높았다. 다만 노동자 건강 보호, 작업환경 개

선, 향후 지원사업 참여 등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

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여섯째, 지원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으

로 소규모 사업주에게 화학물질 유해성 및 노출 관리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정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초기 관계가 형성된 후라면 이후 

진행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이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장 정부지

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도출한 개선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특성을 감안

하여, 사업장과의 신뢰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것은 지원 사업에서 대화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

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이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과 관

리 방법에 대해서 인식하는 과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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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 hazard and risk management). 

둘째, 사업장 산업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

부지원사업이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과 같은 

수단적 방법의 실행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유해성 파악

(identify hazard), 위험성 평가(assess the risks)와 

노출 관리(control the risks)와 같은 위험 관리 단계를 

사업장에 맞게 안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

서 사업장에 맞는 위험 관리의 방법을 찾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의 위

험 관리에 대한 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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